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
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3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4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
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월 16일(토) 기도 담당 : 조용백 장로

2019년 3월 15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21장 ································ 다  같  이

기       도 ·············································································· 이경준 장로

성 경 봉 독 ······················ 출애굽기 10:1~20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죄의 힘, 부러지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는다』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14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2일(화) 출 8:1-32 거짓 역사의 주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3월 13일(수) 출 9:1-21 바로왕, 왜 그리 완고한가?

3월 15일(금) 출 10:1-20 죄의 힘, 부러지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는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3월 15일 (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워 성전으로 나아와 자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 중에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새성전 건축임을 확신하며,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드려 헌신

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의 아름다움에 격이 맞는 저희들의 믿음의 아름다움도 보게 하옵소서. 헌당하기까

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

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

고 지혜롭게 하셔서, 허락하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

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책을 맡겨주

신 장로님들께도 영력을 더하셔서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

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굽이굽이 이 민족 역사의 고비마다 구원을 베풀어주셨던 하나님! 정치, 경제, 교

육, 문화...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두움의 그림자만 보일 뿐인 작금의 조국의 현실

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땅의 곤고함을 ‘나

의 책임’으로 여겨,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북관계도 하나

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북한이 도모하는 모든 궤계를 도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